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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양 낙산사 -

선묵혜자 스님과 함께buddhanews.com

2005년4월강원도양양군일대를화마(火魔)가휩쓸고

지나갔다. 이때 관음성지인 낙산사에도 불똥이 튀어 큰

화재가 발생했다. 원통보전을 비롯해 전각 16동이 불타

고, 보물인 동종(銅鐘)이 소실되는 등 문화재 5점이 훼손

됐다. 다행히 관음전은 보타전 ∙ 홍련암 ∙ 의상대와 함

께 그나마 전소(全燒)를 피했다. 하지만 해수관음상은 불

에그을렸다.

2년이 지난 지금 낙산사는 많이 바뀌고 있었다. 불에

탄 주변 나무들은 모두 베어내

고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났다.

원통보전 불사도 한창 진행중

이었다. 모든 것이 좋아보였다.

복원불사를 위해 사용될 통나

무 켜는 소리에 큰 활기가 느껴

졌다. 언제 그랬냐는 듯 낙산사

는 아픈 상처를 잘 삭히고 있는 것 같았다.  이런 낙산사

에 큰 위로와 힘을 보태줄 행사가 열렸다. 6월 20일 복원

불사중인 원통보전 앞에서 펼쳐진‘2014 동계올림픽 평

창유치기원법회’다. 

반가운손님들이찾아왔다. 많은인파다. 전국사찰에서

가는 곳마다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‘선묵 혜자 스님과

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단’이다. 화재의 흔

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어 약간은 휑한 경내가 비좁을

정도로 금방 꽉 채워졌다. 어떤 아픔도 함께 나눌 것 같은

불심으로중무장된듬직한모습들이었다.    

오전11시부터시작된‘2014동계올림픽평창유치기원

법회’에서 이날 참석한 3000여 불자들의 함성은 양양군

낙산사 경내를넘어 전국으로울려 퍼지고도남을정도로

기백이 넘쳤다. 다음달 4일 남미의 과테말라에서 결정되

는개최지가평창이되기를한마음으로염원했다. 

참석자들은 낙산사측에서 미리 나눠준 수기를 흔들며

법회장에 들어섰으며 법회에서는 모아진 온 국민의 열망

이 과테말라의 IOC위원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하며“평

창”을연호했다. 

순례기도회를 이끈 도선사주지 혜자 스님은 발원문을

통해“인종과 국경의 벽을 넘어 인류를 하나되게 하는 동

계올림픽 평창유치를 반드시 이뤄내 한민족의 기상을 만

방에 떨치자”며“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내는데 불자를 비

롯한온국민의염원을모으자”고강조했다. 

낙산사주지 정념스님도 법문을 통해“강원도 평창은

동계올림픽을치르기에손색이없는지역이다. 아마개최

지 결정전 수많은 대중이 모이는 마지막 법회인 이 자리

에서 불자들의 염원을 한데 모아 IOC위원에게 우리의 의

지를전하자”고목소리를높였다. 

지난해 9월 첫 법회를 시작해 10번째인 이번 법회는

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순례순서를 변

경’평창 유치를 염원하는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

기위해낙산사에서봉행됐다. 

또 기도회 참가자들은 법회가 끝나고 낙산주차장에 마

련된농산물직거래일일장터를방문, 지역특산물을구입

하는 등 농촌사랑 의지도 보

여줬다. 직거래 장터에는 양

양의 특산물인 버섯을 비롯

해 미역, 다시마, 설악산 취

나물, 인진쑥등20여종의농

산물이선보였다.  

혜자스님은 불우이웃돕기

성금 108만원을 김두원 양양부군수에게, 순례자들은 들

고온 쵸코파이 3만여개를 군부대 장병에게 전달했다. 모

든 기도순례 일정이 끝난 뒤에는 3개월전 내소사에서 발

족된‘108순례기도회 환경지킴이’회원 1백여명이 낙산

사 경내를 돌며 환경미화 활동을 펼쳐 관광객들에게 눈

길을끌었다.  

한편‘108산사 순례기도회’는 이번달부터 <일심광명

(一心光明)>이란 제목으로 35페이지 분량의 잡지를 발행

해 순례기도회의 취지와 목적, 기도순례 현장 화보 등을

자세히소개한다. 글=김주일기자 jikim@buddhapia.com

사진=고영배기자 ybgo@buddhapia.com

108산사순례기도회낙산사서‘2014 동계올림픽평창유치기원법회’

관음 성지에서 인류평화�민족 화합 염원

“화마딛고중창불사원만회향되길”간절한마음모아

경내환경미화�특산물도구입…군부대에초코파이보시

협찬 : 108산사순례기도회

‘선묵혜자스님과함께마음으로찾아가는108산사순례단’은6월20∙23일양일간양양낙산사에서‘2014 동계올림픽평창유치기원법회’를봉행했다. 사진은낙산사주지정념스님(왼쪽세번째)과도선사주지혜자스님(왼쪽네번째) 등3000여순례단이낙산사경내로들어서고있다. 


